
삼성엔지니어링, Lummus와 가스플랜트 공동진출

삼성엔지니어링(대표 양인모)이 세계 최고의 가스 플랜트 기본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ABB Lummus

Global과 손잡고 연간 30억달러 규모의 가스플랜트 시장 공략에 나선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양인모 사장이 미국 휴스턴의 러머스 가스부문 본사를 방문, 화리드(Khalid Farid) 사장과 협

약을 체결했다고 3월13일 밝혔다.

삼성엔지니어링은 러머스와의 협약 체결에 따라 최고 기본설계 능력을 접목시켜 가스 플랜트 건설분야에서 세

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할린, 나이지리아, 멕시코 등 신규 유망 가스 시장

의 수주 경쟁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과 Lummus는 2001년 3억6000만달러 규모의 사우디 석유화학 플랜트를 공동 수주했으며, 세계 엔지니어링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베트남 정유 플랜트에도 공동으로 참여해 현재 수주가 유력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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